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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9. 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가 BTS 글로벌 콘서트 비용을 기업에 떠넘겼다는 주장은

사실과 다름
(9.21일자 KBS「BTS 부산 콘서트... 정부, 기업에 협찬 요청 확인」

보도에 대한 설명)
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

1. 보도내용

□ 정부가 국내 대기업들에 BTS 글로벌 콘서트 비용을 협찬하라는

취지의 메일을 보냄

□ 정부가 기업에 비용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‘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’(정부)는 동 콘서트 협찬을 기업에

강제하거나 압박을 행사한 바 없음

□ 동 콘서트는 방탄소년단(BTS) 소속사인 ㈜하이브 주관하에 개최되고,

여타 공연과 마찬가지로 공연 주관사인 ㈜하이브의 책임하에 비용

조달* 등 콘서트의 제반사항이 결정됨

    * ㈜하이브에서는 콘서트 관련 비용을 기업 스폰서 협찬, 온라인 스트리밍 광고, 
부대사업 등으로 충당하고, 부족분은 ㈜하이브가 직접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
이미 밝힌 바 있음

ㅇ 유치위원회는 동 콘서트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

BTS의 공연이고,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기원을 위해 이루어

지는 것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함께 행사

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한 바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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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아울러, 유치위원회와 ‘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’에

참여 중인 기업에 ㈜하이브측의 요청을 받아, ㈜하이브의 스폰서쉽

패키지 정보를 이메일로 단순 제공한 바 있음

    * 유치위가 상기 이메일 송부 과정에서 ‘대외비를 강조했다’는 보도 내용은 제공된 

스폰서쉽 패키지 정보가 ㈜하이브의 기업 정보이기 때문에 ㈜하이브의 요청에 따라 

패키지 내용에 대한 대외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임

□ 다만, 기업의 동 콘서트 협찬 여부는 하이브와 개별 기업간 협의를

통해 기업의 자율적 의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유치위원회는 동 과정에

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음

□ 앞으로 유치위원회는 2030년 세계박람회가 반드시 대한민국, 부산에서

개최될 수 있도록 내년 11월 개최지 결정까지 최선을 다하겠음

※ 문의 : <산업통상자원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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